
THE TOWN NEWS 65August 6 2018   Vol. 1223여성

◈ 여성은 남자친구가 못생겼을 때 ‘비

싼 반지’ 받고 싶어 한다. 

여성들은 상대방의 외모가 덜 매력

적일수록 더 비싼 반지를 받길 바란

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눈

길을 끌고 있다.

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

면 미국 웨스턴오리건대학교(West-

ern Oregon University) 연구진은 남

녀 59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‘매력

적’으로 평가된, 그리고‘매력적이지 않은’으로 평가된 

이성의 사진을 보여줬다. 그리고 사진 속 인물과‘연인’

이라고 상상하게 한 후 여성에게는 사진 속 인물에게 받

고 싶은 약혼반지를, 남성에게는 사진 속 인물에게 사주

고 싶은 약혼 반지를 각각 고르게 했다.

그 결과 여성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남성과 파트너가 될 

경우 보석이 더 크고 더 비싼 보석이 달린 약혼반지를 받

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. 상대방의 못생긴 외모를 재

력 등에서 보완하길 바라는 것이다.

남성의 경우 여성이 아름다울수록 더 크고 비싼 반지

를 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. 매력적인 이성의 마음

을 사기 위해 부와 성공을 이용하는 것이다. 또 스스로

를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여성들은 상대방의 외모와는 

관계없이 더 크고 비싼 약혼반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

이 있었다.

연구를 이끈 매덜린 테일러(Madalyn Taylor) 교수는   

“이번 연구 결과는 매력적인 여성들은 배우자에게서 더 

많은 투자를 기대한다는 관념과 일치한다”고 설명했다.

한편 플로리다주립대학교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‘못생

긴 남성과 만나는 여성은 더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을 확

률이 높다’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. 외적으로 자신감

이 없는 남성일수록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

며, 이런 행동은 여성의 자존감을 높

여주고 만족감, 행복감을 느끼게 해 

주기 때문이다.

◈ 연인과의 ‘성관계’ 만족도 높이고 싶

으면 ‘밤 10시’를 활용해라!

10시에 맺는 성관계가 체내의 호르

몬 분비나 분위기 면에서 가장 만족

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영국 옥스퍼드대학 수면 및 신경

과학연구소의 폴 켈리(Dr. Paul Kelley) 박사는 연인들의 

관계 만족도가 높은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, 시간대에 따

라 달라지는 인간의‘생체 리듬’에 주목한 결과 인간의 

체내에서‘옥시토신’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

는 시간은 바로‘밤 10시’라는 사실을 밝혀냈다. 

일명‘사랑의 호르몬’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주

로 타인과의 유대감이나 사랑을 느낄 때 방출된다. 따

라서 밤 10시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연인은 서로에 대해 

더욱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관계에 만족할 확률

도 높은 것이다.

미국의 유명 데이트 사이트‘Match.com’가 조사한   

‘가장 이상적인 성관계 시기’에서도 남성의 65%, 여성

의 69%가 밤 10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물론 연인 간의 관계는 단순히 호르몬으로 정의할 수

는 없다. 또한 폴이 제시한 인간의 생체 리듬 또한 각각

의 인간이 놓인 상황, 나이 등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

날 수 있다.

폴은“체내의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며 모든 신

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”면서도“신체의 타이

밍은 대부분 들어맞지만 아직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

다.”고 전했다. 또 20대의 경우에는“모든 신체 기능이 

활발한 시기라 10시가 아니어도 거의 상관이 없다.”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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